
다쓰다보 - “기자 45”로 짠 텍스타일로 고급 상품화 

일본의 다쓰다(龍田紡)보는 이집트 초장면(超長綿) “기자(giza) 45”로 뽑은 

면사로 짠 고급 천을 본격적으로 판매하고 있다. 이미 2004 년 여름용 T-

셔츠 소재로 판매하였고 2005 년 춘하절용 상품부터는 여성용 및 남성용 

선염 셔츠감 등으로 상품화하고 있다. 

이토추 상사가 수입하고 있는, 스위스의 네프사가 “기자 45”로 뽑은 링 

면사와 컴팩트 면사는 “시 아일랜드 클럽(Sea Island Club)”이 일본 내의 

총판을 맡고 있다. 다쓰다보는 별도 주문으로 “기자 45” 링 면사 32 수를 

공급받아 텍스타일을 생산하고 있는데, 원사가 너무 좋아 천의 태가 

뛰어나며 천을 짜기 시작하자 어느 새 소문이 돌아 이 천에 대한 문의가 

들어왔다고 할 정도로 시장에서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다. 

“기자 45” 이집트 면사를 사용한 제품에는, 품질 보증을 위한 일련 번호를 

매긴 홀로그램(hologram : 레이저 입체 사진술에 의한 도형)을 상품마다 붙이

고 있다. 천의 값은 보통 면 30수 단사로 짠 평조직의 두 배 정도이며, 앞으

로 쌍사로 짠 천이나 보더 천(border fabric : 모직물과 같은 변이 있는 천) 등

도 상품화할 예정이다. ♣ 


